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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ristian spirit in Yoon Dong Ju’s Poetry

          

     Kim so-young

     Advisor : Prof. Baek soo-in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poetic spirituality of Yoon, Dong-joo, on the 

assumption that his intense inner conflicts came from Christian 

spirituality. 

Firs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Yoon's Christian point of view and 

how he recognized the tragic historical reality. Also this study is to 

find that not only historical reality but also his Christian belief 

deepened his inner conflicts, which appeared as a form of dual 

mind structure. This study focuses on Yoon's dual mind structure 

based on his poetic words in confronted way in which his inner 

conflicts were sublimated as Christian belief. This study connected 

his Christian point of salvation and dark recognition of reality in the 

times of Japanese colony to his childhood, which shows in his early 

days, abstract recognition of reality, and in his late days, 

participation in the reality can be found. In his early days, Yoon 

perceived the reality abstractly so that he had critical point of view 

towards the reality and only hoped for the bright future. In his late 

days, on the contrary, he realized both himself and the reality as 

historical subject, and wanted to live for country and people in 

trouble.

  The dual mind structure appeared generally in Yoon's poetr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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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 from Christian sense of original sin and law, and ultimately 

from his spirit seeking the world of truth. First, in this study, his dual 

spirituality was divided into light and dark, heaven and earth, and 

ultimate truth and inner conflicts. His fierce inner conflicts are seen 

as sublimated Christian belief in his following the road the Christ had 

taken. This study shows Yoon's poetry put down roots firmly in 

Christian point of salvation, which came from eschatological point of 

salvation. Yoon perceived death is not end but continuous state and 

the beginning of eternal nation. Yoon himself sought, like Christ did, 

for resurrecting heavenly world.

  In Yoon's poetry, it is shown that the sacrifice towards his country 

and people stems from fierce inner conflicts and firm belief seeking 

heavenly life based on Christianity. For him to write poetry in 

miserable history is seeking Christian values continuously and 

actualiz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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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연    연

 

  동주  강  척 한 학  에  결한 시 신  피운  한

에게 가  사  시  다. 29  짧  생 『하 과 과 

별과 시』  고 시집 한  색할 만  그에 한 많  심과 연  

동주  학사   짐  한다. 그  ‘  후  별’1)  ‘  하

 별’2) 등  시  고  찬사  다. 런 없  찬사   

 었  닭  동주   삶  시 에 고  담겨  다.  

  시  동주   삶   참  신에  시 다. 참  

신  그  독  신에  비    다. 독  가 에  태어  동

주  독  신  에  하 고 독   학  학하  독  가

 립하 다. 그   그리 도  본  삼고 그가 간  걷  원

했다. 그  시에 타  시  들  러한 독  신  탕  상 었

 살펴볼  다. 

  3)  러한 동주  독  향에 해 다 과 같  말했다.

  동주 시 연 에 어  독  신 에 한 연  필 다. 그  시 

에 걸쳐  사상  경  거  독  신  철 어 다  것  필

 견 다. 어  미에  동주  시  신  고  고 볼  

다. 동주 시  신  고  고 보   그 동  루어진 연

업  미비한  보 하고 동주 시 계  재  할  다  

에  한 미  지닌다.

1) 우 , 「  후  별」, 민 엮 , 『 동주 연 』, 학사상사, 1995.

2)   철, 「  하  별」, 『하 과 과 별과 시』, 사, 1988.

3) , 「 동주 시 연 」, 『연  어 학 1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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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짧  생 동  독  진리  하  삶  살   

강   경과 신  내  갈등  심한 고통  다. 러한 시

 고뇌  신  하  극  진리  삶과 신  삶에  리감  드

러 다. 동주 시  체   살펴보   그리 도  삶  본  삼

 삶과  신  삶과  갈등,  강   경과 역사  주

체  실  식하  지식  갈등  볼  다. 러한 갈등  습

 다  시에  타   에  시  독  식   드러  

찾  볼  다. 

  동주 연   가   연   동주 시  항  여 다. 그  

시  항시  보  과 항시  보지   쟁  연 어지고 

다. 동주가 어린 시  민 운동  본산  간도에  한 것과  향

 지닌 독 집  , 사상  체포 어 후쿠  감 에  사한 역

사  사실에 근거하여 그  항시  보  견해  어 운 실에 생  연

한 지식  보   게   다. 그러  동주  시  항시 

 비 항시  극 하  것  시  시 신  리   할  다. 그

 역사주   항시 냐 니냐  여  단하 에  시  

근본  식  탕  그  시 신  하  것  다고 본다. 

  본고  그  근본  식  독  계 에 근거함   독  식  

탕  드러  시 신  연 하겠다. 시 신  가  식  학  통해 

드러 게 다. 시 신에 해 연 4)   같  말하고 다.

  시 신  한 시  든 에  하  식  시  시답게 만드  

시  본질 다. 시  내 , 주 , 가   사상  곧 시 신  니다. 시

신 에  시  내 과 주 가 , 가   사상도 가  시 신

 학  상 가 루어 만 가   것 다. …… 러한 시 신  

탕  볼 , 독  시 신  독  계  가  시 신  진실  

4) 연 , 「 동주 시에 타  독  시 신 변  상 」, 건 학  사 , 2002,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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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우러러  미  감동 상태  시 체  하  것  할  

다.

  처럼 시 신  가  식에  비  것  그 해 학  창

 것    다. 본고  러한 시 신  살펴보  해  그  에  드

러  독  계 과 함께 비극  역사  실  어떻게 식했 지 살펴보

겠다.   시  내  갈등  역사  실과 어 독  신  해 게 

심 고    다. 러한 습  신  원   통해 드러

게 다.  에  립 어 고  시어들  탕  신  원

 연 하고 내  갈등  어떻게 독  신  승 시 지 살펴보도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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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사 검

  

  동주  고시집  『하 과 과 별과 시』  동주가 죽  지 3  지

 후에 간 었  그 후 많  학 들에 해 다 한 쟁 에  동주에 한 

연 가  루어  다. 동주  행연  검 해 보  게 다  가지 쟁

 탕   살펴 볼  다. 

  첫째, 항시 여 에 한 연 들 다. 철5), 한 6)  동주  항시  

보고 그  든 시  항시  보 고, 헌 7)  동주   항 시  

하고 그  시   항시  보 다. 에 해 8)  동주  항

시  닌 에 하여 탄 고 생  가냘픈 식민지 리  평가하고 그

 시  지식  겪  고뇌   담  시  보 다. 

  째, 동주  내 식에 한  평가   평가  연  볼  

다. 동주  시  신  에   평가한 우창9)  동주  

심  신  삶에 한 없  내 찰에 해  얻어진 것  러한 

식  시시  다  한편  실    행  러한 탕에

 심  가 한 시  상 에  비극  행동  귀결 다고 하 다. 

  연 10) 동주  시  퇴행에 한 과  , 주체감  상

실 등  평가하고 다.

 째, 동주 시   에  연 한 마 11)  동주 시에 타  상

징   연 상, 시   역사  상 , 내  갈등  식, 사 과 연민, 

 상  5가지 상징   어 동주  식 계  연 하 , 

동 12)  동주  시에 타   심상  통하여 시 에 타  동주  어

5)   철,  . 

6) 한 , 「동주시  특질과 시사  미」, 『심상』, 1975.

7) 헌 , 「 한 고뇌  규」, 민 엮 ,『 동주 연 』, 학사상사, 1995, 478쪽.

8) , 「 동주  시  항시 가?」, 민 엮 ,『 동주 연 』, 학사상사, 1995, 387쪽.

9) 우창, 「 들어 할 하 도 없  곳에 」, 민 엮 ,『 동주 연 』, 학사상사, 1995, 155쪽. 

10) 열 , 「 동주 」, 『 어 학』, 1964, 8월 .

    식, 「 웃사  간상」, 『 학』, 1963, 10월 .

11) 마 , 『 동주 연 』, 철학과 실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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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시  상 에  한 찰에 해 연 하 다.  에도 시에 타

 식   심  연 한  사 13), 14) 등  연 가 

다.  

  째, 학사  시각에 한 평가  들  다. 식․ 15)  식민지 하  

가 과 슬픔  러움  미학  극복하여 식민지 후  질 한 에 하

 질  여한다고 평가하 고, 한 16)  동주   하  마지막 시

 동시에 해  후  시단과 연결   시  보 , 우 17)  

동주  학   우리 학  단  어 간  학  하

다. 

  마지막  독  연 들 다. 그  시에 타  식들  근원  독  

신  보  다. 1980   연 들  주   향 가운 에 동

주  독  계  언 하  그  독  연  지 하  도  

연 가 많 다.  철18)  1967  개  간  『하 과 과 별과 

시』에 실린 「  하  별」  에  동주  독  계  ‘

 심 과 염원’, ‘그리 도  같   믿 ’, ‘ 독  리  신

’ 등  하 고 식․ 19)  “주  41  어 웠  시 에 쓰여진 

런 강한 생과  결  에    하  틀림없  살 다  

독  신  리 고 었다” 고 동주  독  계에 해 하

다. 1980 에 들어  동주  독  계  주   하  연 가 

본격  루어지  시 하 다.20) 도21)  동주  ‘ 러움’  독

 에  해 하여 시 에 들어  원죄 식과 생 신에 해 연 하 고, 

12) 동 , 「한  시에 타   심상과 식 연 」, 고 학  사 , 1981.

13) 사 , 「 동주 시  학  연 」, 여 학  사 , 1987.

14) , 「 청빛 언어에 한 미지」, 『시  상상  』, 학과 지 사, 1970.

15) 식․ , 「 동주,  결한 」, 『한 학사』, 민 사, 1973.

16) 한 ,  .

17) 우 ,  . 

18)   철,  .

19) 식․ ,  .

20) 심재웅, 「 동주 시에 타  독  신 연 」, 주 학  사 , 2003, 3쪽.

21) 도, 「한  시에 타  독  식」, 경 학  사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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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22) 등  동주에 타  ‘ 러움’ 식  독  에  다. 

재 23)  동주  항 시 보다  운  시 ,  신과 신

 미  지향 신  고  간직한 역사 식  시 고 평가했다. 신 24)  

독  시  계, 독 시에 한 합  , 독  시 학사  체계  

등에 심  고 독  시 학  개  립하고  하 다. 그 에 25)

 『 시에 타  독  사상  상징  해 』에  동주 시에 트가 

말하  상하, 피, 빛, 말, ,  등  원  상징들  계  복 어 타

 러한 상징들  독  사상과 계가 다고 다. 

  본 연  마지막 쟁  독  연  탕  동주 신  원 가 

시 에  어떻게 상징 어 타났 지 살펴보고 그가 극  지향했  삶  

엇 었  그 에  시  내  갈등  독  신과 연결시  연 해보

도  하겠다.  

22) 허 , 「 동주 」, 『한   가 연 』, 림사, 1983. 

23) 재 , 「운  신」, 민 엮 , 『 동주 연 』, 학사상사, 1995.

24) 신 , 「한   독 시 연 」, 학  사 , 1987.

25) , 『 시에 타  독  사상  상징  해 』, 태학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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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사  주체  각과 실 식

    민  어 운 실  몸  체험한 그  강  어  그 

체 다. 그가 다니  평  실 학 가 신사참  거  사건  폐  당하고 

  쓰고 학한 연 학 에  한 어 신 본어  우게 

 등 그   과 에  하  참   없  픔 고 어 었다. 

  러한 실  식하  시   탕  시  후 시  볼  

다. 그  시  실에 한 픔과 고통  찾  볼    향

 강하  후 시에 들어  실  실에 한 식  드러  살펴 볼 

 다.  에  동주  시  후 시  탕  그  실 식  변

 살펴보도  하겠다. 

 

1.   실 식 

 

   동주  평  실 학 에 재학  당시 신사참   학   상 

다니지 못하  상   그  마 에 강한 실 식  드러 게 다. 

 동주  상하  에  “그    리  어린 시  6  동  

함께 학 에 다니  민 주  독  신  가 어 갔다.”26)고 말하고 

다. 한 “동주  평  실학 에  어  신사참  운동에 참가했다. 신

사참  사건  민 심과 독  신  한꺼 에 짓  사건 었다.  사건  

동주에게  격  주었다.”27)고 언하 다. 그  어린   역사  실

에 민감했  어 운 역사  실  하지 고 신  삶  식하 다. 

  움  거리

  색빛 거리

26) , 「동주  억」, 『하 과 과 별과 시』, 사, 1972, 214쪽. 

27) ,  ,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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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마 .

   고 .

  우 도

  한 갈피  갈피,  

  피어  마  그림 ,

   공상(空相)

  다 낮 다.

                    -<거리에 > -

  <거리에 >  거리에  하  시  습  짐 할  다. “  거리 

/ 색빛 거리 ”  보  어  미지가 주  루고    다. 시

 운 거리  색빛  하므  하  어 운  실  신

하고 다. 어 운 거리  걷  시  마  운 마 과 함께 런 실체도 

지니고 지  여러 가지 사 들  가득 찼다. “  공상  다 낮

다” 하  것  시  내  갈등  심 어가고    다. 

  

  

  꿈   떴다.

  그 한  (幽霧)에 .

  

  하  다리,

  도망쳐  고.

  지   타  하

   니다.

  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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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탑 ─

  톱  새  리  탑 ─

  하루  폭 에 여지없 도,

  ─ 폐  ,

  과 여!

  꿈  어 다,

  탑  다.

                    - <꿈  어지고> -

  <꿈  어지고>  에  역사  실 에 망   상태  

짐 할  다. 1연-3연  내  꿈    상태    에  꿈 

가운   짐 할  다. 꿈에    에  달새가 지 귀  

평 고 다운 경 었  것 다. 시  극  진리  천상  계 도 

연결시  볼  다. 하지만 평 고 다웠  곳에  하  달새  도망

쳐 가고   폐한  변 한다. 시  폐한 민  실 

에  과  울  한다.  시 < 달새>  <꿈  어지

고>  비슷한 맥  한  달새가 지 귀   어 림에 타 워

하  마  하다.

  달새   

  질 진 거리  뒷골

  싫

  한  하 ,

  가벼운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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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한 가

  ,

  그러 ,

  도  뚫린  고,

  훌 훌  뒷거리 ,

  고  새  같   헤 니,

   가 없 가,

  가슴  답답하 .

                      -< 달새> -

  한  하  에    가고  달새   뚫린 

 신고 어 고 지 한 뒷거리  헤매고  시  습과  

고 다. 1행에  3행  보  “ 달새    / 질 진 거리  뒷골  싫

.”고 하고 다. 달새   하  향해 가  운 재  지

하고 어 컴컴한 뒷골 에  어울릴  없다. 시  한 달새처럼 개  갖

고  고 싶지만 개   가질  없어  뒷골  하고 

다고 말한다. 담한 실 에 답답한 가슴  하고 다.  당시 시  주

 동시  창 하 다. 동시  동심  계  답게 비 어 타내  것  

 동주  시 계에  동시  어 고 답답한 마  하  실 돌  

같  역할  하고 다. 동시 가운  다운 계  향한 그리움  실상 에 

한 내  갈등  보여 주  것  민  해  간   염원  

볼  다.  

 

   개껍

  울 언니 닷가에

  주워  개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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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쪽 

  개  귀여운 

  감 개껍 .

   리  다,

  짝  개껍

  한 짝  그리워하

   개껍

  처럼 그리워하

  리 닷  리. 

                 -< 개껍질- 닷  리 듣고 싶어> -

  헌 짚신짝 고

   여   

  만강  건

  쓸쓸한  에

  쪽 하   엔

  한 내 고향

  내 어 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 집.

                  -<고향 집-만주에  > -

  에 걸어 

  에다 그린 지도

  간 에 내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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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그린 지도.

  에  것

  꿈에 본 만주 

  그 

  고도 가  건 우리 .

                     -< 싸개 지도> -

  

   지  에   내

  답   그리워 지

  주   얼  어루만지

  러미 하 만 쳐다 니다.

                      -<  내 > -

  < 개껍질>에  시   신  언니가 보내  ‘ 개껍 ’  보  닷

가  그리워하고 다. 어     고향  닷가   쪽 

에   개껍  갖고 다가 짝  개껍  신  동 시하

 닷가  함께 그리워한다고 말한다.  습  고향집  그리워하  쓴 <고

향 집>과 거  사한  지니고 다. <고향 집>에 도 고향에 한 그리움

 진하게 어 고 다. < 싸개 지도>  간 에 동생   싼  

보  만주 과 우리  지도  하고 다. <  내 >에  

한 다운  그리워하  시  마      시들  가 그

리움과 슬픔에 어  볼  다. 동주  비극  실 에 연 과 어린

  매개  하여  어 린 러움과  찾고  원하  마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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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가지에,

  훈훈한  개가 고,

  얼   동강 에

  한  햇  미 러진다.

  허 어진 에

  철  여 들

  도  말 ,

  재질   뛰고,

  

  없  동차가 다.

                        -< 에 > -

  1936  동주가 다니고  실 학 가 신사참  해 어 움에 처

하게 다. 결  동주  학  그만 고   학  편 하게 다. 

가 닌 타  해 학  그만 게 고 독  신 과 민  뿌리  

심  가 쳐 주  학 가 폐   들  겪  동주 에 본에 한 미

움   강하게 싹  것 다. < 에 >  시  시   시보다 비극

 실   식하고  보여 다. 2연  “허 어진 에  / 철

 여 들  / 도  말  / 재질   뛰고,”  살펴보  어

린  비극  실   여 들  본말  말하  뛰어다니  습  비

 하고 다. 마지막 연 “ 없  동차가 다.”에  동차  본

 상징하  것  보 다.  당시  신식  본에 해  들어  것

었  동차 한   에 하  시  동차  통해 본에 

한 감 식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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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없  

  답답하  주

  드  보 .

  그  도

  후—

  가—  한 보다 못하 .

                     -<가슴 1> -

  <가슴 1>에   탄  욱 강해짐에 답답함  하고 다. 동주  

러한 상 에   것도 할  없  신  연 함  가슴   한탄하고 

다. 다  시 <닭 1>  보  비극  실 에  한탄만 하  것  닌 실  비

함   상  극복하고  하  도도 찾  볼  다. 

  

  한  계사 그  창공  들어

   향   닭들

  시든 생  주 고,

  생산  고 (苦勞)  짖었다.

  산한 계사에  쏠  

   그 ,

  학원(學園)에  새 리가  

  삼월  맑  후도 다

 

  닭들  드  엄  에

  담한  다리가 주하고

  주  주 리가 지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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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여 도 —

                         -<닭 1> -

   시  실 학 에  학하  시 과 동 들   탄 에 해   

 사건  근거  창   시  보 다. 1연  보  “한  계사 그  창공  

들어 /  향   닭들  / 시든 생  주 고, / 생산  고 (苦勞)

 짖었다.”  보   향   닭들  에 해  억  

실 학  학생들  비 하고 , 시든 생 에 지쳐 생산  고  짖  

습  신사참  운동에 가담했  동주  학생들  비춰지고 다. 2연  

‘  ’  본  상징하  ‘새 리’  본에 해 학원에   

실 학  학생들  볼  다. 그들   상 에 함  그  것  

니  3연  통해 실  극복하고  하  도  엿볼  다. ‘   게 

여 도 ’ 그들  어 린 것  찾  해 주하게 움직  것  게 여 어진 

 항  지가 강함  보여 다. 

  

  사    돌  에

  색 (五色旗) , 태 (太陽旗)가   ,

   그  지역  들  거워하다.

  들에게 하루  건 한 학과 ,

  해말간 태가 들고,

  ‘ (矛盾)’   해  못하도

  리가 단 하 .

  런 에

  어 린 고하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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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 > -

  < 런 >  쓴 당시  동주  신 든 민 든 억 에 한 상태

에 처해 었다. 실 학 가 폐  당하고  학 에  학하게  동주

에게 실  ‘ ’ 체 다. 신에게  상 독  신  가 쳐 주  사

도 없  어  어 리고 본말  한 업  견  든 실 었  것

다. 1연  ‘태 ’  본  상징하  다. 그러한  에   

어 린 실  각하지 못하  들  철 고 거워한다. 들  민  

심  말살하  과 책에 뇌당하여 비극  실 체도 식하지 못하  

어리  들  어간다. 러한 습  동주에게 고통 러운 실  ‘

’ 다. 그 들  동주 신 지 포함하여 보고 어   울 에 없

다. 움에 빠진 그가 “ 런 에  어 린 고하   고 싶다” 고 

말한다. ‘ ’ 체도 식하지 못하  어리  신과 다 게 비극  실  

 직시하고 민  심  어  실에도 우 지  고한  그리

고 다. 시  어 운 실에 하 도  미  향한 강한 망  

하고    다.  

  개, 뇌 , 지근 드

   도 지에 뢰가 어만 싶다.

  

  벼룻  엎어  하

  살 같  비가 살처럼 쏟 진다.

  

  닥 만한  원  

  마 같  린   다.

   처럼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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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리  루 지 못한다.

 

  내 경건한 마   들여

    하  한  마시다.

                              -< 비> -

  < 비>  할  없었  비극  실  가 내리  상  비 하

다. ‘ 개, 뇌 ’  내리 고 억 같  비가 쏟 지  연  습  사  

탄 에 한 어지럽고 담한 실  볼  다. 그  한 시  내  갈등  

욱 고통에 싸  런 러운 상 에  어 고 싶어 한다. 러한 습

 경   28)  습과 연결시  하고 다. 하 님   

해 창  간들  하 님  말 에 하지 고 죄  가득한 타 한 삶  

사  것  보고 한탄한 하 님  가  것  에게 고한다. 하지만  

  많  사 들  그 말  믿지  직 만 하 님  말 에 하

여 산 에 120  시간동  주  짓 다. 120  시간  에게  

고  시간 었  그동  많  내  참  필 했  것 다. 동주도  

같  내  참  원했다. 천  개가 내리 고 한 하 에  쏟 지  빗

 같     같  믿  극복하고  했  것 다. 

  동주  몸과 마  함에  실 식에   변 가 어 고 

 시  통해 볼  다. 만 식하  실  차  신  

삶과 함께 식하고  그런 실  극복하고  하  식  변 가 보여 지

고 다. 

  

28) 가 에 사십  동  계 지   많  주가 에  고   많  에 

매 주가  에  다   에 욱 매 천하   산  다 겼 니  어  십

 규빗  니 산들  지   에 움직  생  다 죽었 니 곧 새  가 과 들짐승과 

에  든 것과 든 사  지에 그 에 생  운    것  다 죽었  지  

든 생  쓸어 리시니 곧 사 과 가 과  것과 공  새 지  들  에  쓸어 림  당

하  직  그  함께 주에  들만  (창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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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  실  실 식 

  동주  에 가  원하  님   쓰고 간  원했  연

 과에 학하게 다. 그 곳   에 다   학   다  

다.  학   탄 에 해 비민 , 비 독 었  에 

하 가  들었지만 독 계  연  운 독   민

주  워주  곳 었다. 그  신  우고  한 학 에   그곳

에  공 하  것   거리 다.  러한 동주  다 과 같  상

하 다.

  ……동주   리고 해 강가  거닐  학 공  필  강 하고 

학  공 하  가 다니  학 가 가  당하다  것  역 하 도 했

다. 학  민  사상   에  하 , 연 학  그 통과 

, 그리고 학  가 민   살리 에 가  맞  움  

것 다. 당시 만주 에  볼  없  가 에 만 했고, 도처에 우

리  상징  태극 마 가 새겨  고, 본말  쓰지 고, 강 도 우리

말  하  ‘ 학’도 다  등등……  미  돋   내  

 차 , 그러  주어  들 주었다.29)

  

  연 에  공 하  동주  과 다  운 경에  공 하게  

다 한  지  도  여갔다. 하지만 얼마 지  쟁 후 

원해진 미 과 본  계  해 연 학 도  탄  게 다. 한

어  업했  업  본어  게  등  골  식민 책  학

 어지럽 다. 동주  러한  억 책  직  체험하고 그에 

비해 신  미 한 재  강하게 식하게 다. 

29) , 「 동주  」, 『 사  23집』, 143~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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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에 싸 한 달  리어

  우  슬픈 얼  슬픈 그림 다.

  걸  어 

  살그 니   

  “   엇  니”

  “사  지”

  우  운 진  운 답 다.

  슬 -시   고

  우  얼  다시 들여다본다.

  싸 한 달   마에 어,

  우  얼  슬픈 그림 다.

                               -< 우  상 (印象畵)> -

  < 우  상 >  시  프게 식한 시  슬픔   드러 다. 시

 어린 우에게 에  엇  지 어 보  우  사  다고 

답한다. 탄 에 한 어 운 실 가운  사 답게 사  것  말한다. 우  

답  시  하여  러운 감 에  러움  하게 한다. 어 운 실에  

사  다  것  결  운  닐 것 다. 직  시   고 어 운 

실  몸  체험하지 못한 우  향한 시  마  플 에 없다. 러

한 시  심리  <슬픈 >에 도 찾  볼  다.

   건  검  리  고

   고 신  거  에 걸리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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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마가 슬픈 몸집  가리고

   가 가  허리  질  동 다.

                                   - <슬픈 >  -

  색    우리 민  상징하  색상  민  리어 다. 

<슬픈 >  러한 민  상징하고 다. 우리 민   상  당

하    상복  착 하  도하 다. <슬픈 >  에 탄 에 

해 쓰러진  상  당한  비 함    슬픔  타내고 

다. 마지막 행  보  “  가 가  허리  질  동 다”고 함   

실에 슬 하고 워하지만 민  상징하    질  동여맴  

 찾고  하  지  찾  볼  다.  

  

  미 병들어

  겨  웃  없도다.

  달 달  

  마차 태워 산에 보낼거

   ― 슬피 

   태워 에 보낼거 ,

  프 러 리 

  비행  태워 에 보낼거

  것 것 

  다 그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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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  꿈   ,

   내 가슴에 어다 .

                                  - < 미 병들어>  -

  

  1938  9월 후 동주  심  움  해 1 여 간동  학  

쓰  것  그만 게 다. 것  그 동  동주  내  갈등  심 었  단

 보여주  것  신  도 해할  다. 

  < 미 병들어>  1  필 간 후에 쓴  동주  내  갈등   

보여주고 다. 그  마  함  어 린 병든 미  비춰지고 다. 1연  

“ 미 병들어 / 겨  웃  없도다.”  살펴보  병들어 린 신  하

 하고 지  보여주고 다. 시   그 픔  고 픈 심  

릴  찾지만 결   마  신 가슴 에 어 고 만다. 고통 러운 실 

에 병들어 린 마  하 님께 하  보다   어 리  행 가 드

러 다. 

  산  돌  가  우   찾 가  가만  들여다 니다.

  우  에  달  고  고 하  펼 고   고 가

 습니다.

  그리고 한 사 가 습니다.

  어 지 그 사 가 미워  돌 갑니다.

  돌 가다 생각하니 그 사 가 가엾어집니다. 도  가 들여다보니 사  그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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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사 가 미워  돌 갑니다.

  돌 가 생각하니 그 사 가 그리워집니다.

  우  에  달  고  고 하  펼 고   고 가

 고 억처럼 사 가 습니다.  

                                                     - < 상>  -

  < 상>에  타  ‘우 ’  시  내  비춰주  거울과 같  역할  하

고 다. 내  거울  통해  내  갈등에 싸여   견하게 다. 

 당시 동주  신  갈등  심 었  당시 다.  에 하지  주

 연  하  시 했   동주가 신   체 어  시

사한다. 어릴  님 에   신 생  하  그에게  탄 에 

한 신  해  실  곤 러웠  것 다. 에 해 독 계 학  실 

학 가 폐 고 연   당함  동주 에 신  감  욱 

들게  것 다. 어 울  하 님  지하고 말  에 거해  하  독

 삶  감당하 엔 믿  고 연 하  것 다. 동주  연 한 믿

 것도 할  없  신  러워한다. ‘우 ’  통해  다시 들여다 본 

 습  미워지  사   신  하게 다. 하지만 곧 어 ‘그

리워지  사 ’  견하게 다. 우  통해  신  돌 보  과 에  

 해하게   습  볼  다. 

  

  도  픔   참다 처  곳에 찾 다. 그러    사

  병  다. 한  병  없다고 한다.  지  시 ,  지  

피 ,  내   다.

  여  리에  어   여미고 단에   한 포   가슴에 

고 병실  사 진다.  그 여  건강 - 니 내 건강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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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웠  리에 워본다. 

                                                    - <병원>  -

  “  사   병  다. 한  병  없다고 한다.”  시  

 억  리  통행  강 하  식민지하 합리한 체  한 것

다. 그  에 러한 합리한 상 과 리   내지 감내해  하  실

 “지  시 , 지  피 ”  에 없  것 다.30) 하지만 런 실에 시

 내   다고 말한다. 그것  실에 해 비  하  하지만 

그에 맞  극   취하지 고 다. 경  “원  사 하 고” 가

고  본  향한 미움  그 체만  죄   것  에 동

주에게 어   억  다  들보다   고통  다가  것 다. 

한  말  핍한 실  병든 사  식하고 신   사 들에게 

한 마  <병원>에  보여주고 다. 병욱  고  통해 동주가 실  

픈 사  가득한 상  식하    다.                           

  < 시> 지 여  필  쓴 원고   본  한 다  그 한  내게 

주  시집   어진  < 시>  보  해주었다. 그리고 

처 에  시집  <병원>   했다  지에 연필  <병원>

고 어 주었다. 그  지  상  통   에 시 

 시집   사 들에게 도움    지도 지 겠 냐고 겸 하게 

말했  것  억한다.31)

  시집  『병원』 고 짓고 싶  도  시 에게 어  상  고통과 

망에 가득 찬 곳 었다. 하지만 고통과 망  계  뛰어 어 천상  계  

지향하게 고 시집  『하 과 과 별과 시』  게 다. 

  

30) 재 ,  , 216쪽.

31) 병욱, 「 지 못할 동주  들」, 『 사 』, 1976, 여 ,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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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에 말 못 할 마  함  내 , 슬픈 것처럼 창 에 

득  린 지도 에 다.

    돌 다보  도 없다. 벽과 천  하 다.  에 지  내리

 것 , 말  어 린 역사처럼  가  것 냐,  에 러  

말   것  편지  도 가 가  곳  몰  어  거리, 어  마 , 어  

지  ,  내 마 에만   것 냐,  쪼그만    내

 여 갈 도 없다.     리마다  피리니,  사

  찾    열  달 하냥 내 마 에   내리리 .

                                                  - <   지도>  -

  <   지도>  어 운 실 에  하  시  내  심리가 엿보  

다. 시  첫  가   시 고 함 지 내리  상

 겹쳐 시  마  슬픔  해지고 다. 가  후  보다  

막하고  것도 찾  볼  없  공간  비춰진다. 그리고 그   

내리  실  “ 말  어 린 역사처럼  가  것 냐”에   

 어 린 역사  미하  것    다. 시  어 린 역사  찾고 싶

지만  통  여 어  역사  쫓 갈 도 없다. ‘  ’   어 린 

역사  해 든 것  빼 겨 린 시  내  상징한다. 상가상  시  

내 에 실   ‘ ’ 지 내리고 다.  경에   시 과 고

 ‘ ’  시  내 지 향  미 고 다. 하지만 시  러한 역사  

실 에 하  것   것  니      피    것

 하고 망하고 다. 

     리 거울 에

  내 얼    것

  어   에 

  다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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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한 에 .

  -만 십사   개월  

      살 가

  내   그 어  거운 에

    한  참   한다.

  -그  그  에 

    그런 런 고  했 가.

   마다  거울

  닥  닥  닦 보 .

  그러  어  운 (隕石)   걸어가  

  슬픈 사  뒷

  거울 에 타  다.

                                        -<참 > -

  동주  어 운 실과 립 어 지  것  닌  신  참 함  역

사  실  식하고 다. 1연  “    리거울 에 / 내 얼   

 것  / 어   에 / 다지도 ” 고 함  역사 

에 비춰진 신  습  다고 말한다. 것  실에 극  하지 

못하  신  습에   러움 었  것 다. 

  <참 >  동주가 본  학  가  해 창 개  하게  실

과 타 하  신  습  참 하  마  쓴 시 다. 그  “  마다 

 거울  / 닥  닥  닦  보 ”   몸  신  러운 

습  참 하고 다. 런 시   < 게 어진 시>  통해 도 드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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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窓) 에 비가 살거  

  첩 (六疊房)   , 

  시 (詩人)  슬픈 천 (天命)   도 

  한  시(詩)  어 볼 . 

  내  사 내 포근   

  보내주신 학비(學費) (封套)   

  학(大學) ―트  고 

   (敎授)  강 (講義) 들 러 간다. 

  생각해 보  어린  동  

  하 , , 죄다 어 리고

   얼  

   다만,  (沈澱)하  것 ? 

  생(人生)  살  어 다  

  시(詩)가 게 게 어지  것  

  러운 다. 

  첩 (六疊房)    

  창(窓) 에 비가 살거리 , 

  등   어   내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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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時代)처럼   다리  후(最後)  , 

   에게   내 어 

  과 (慰安)   (最初)  (握手). 

                                        - < 게 어진 시> -

  < 게 어진 시>  동주  생  당시 마지막  창   본에  

학할 당시 어 다. “ 첩   ”   시  처한 실  공간  

본  단  보여주고  그 곳  한 어  식 고 다. 

  시  2연에  그  신  시  쓰  것  천 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습

 럽게 여 다. “ 생 살  어 다 ” 상살  비 할  없  고함에 

한 지,  시  쓰   게 루어지  것  러운 고  

“시가 게 어지  ”에 한 죄책감  고 하고 다.32) 주 할   시에

 신  가 하  극  계가 직  드러   것 다.  2연에

  ‘천 ’  통해 볼   시  쓰  것  하 님  주신 사 고 

여 고 다. 망  실 상  가운  신  시  쓰  것 체  러워 하지

만 것  신  ‘천 ’  말한다. 동주  실에 해 비  식하

도 그들  미워하고 함  하  것  니  독  식  갖고 

  미  해 시  쓰  것  신하고 다.

  “등   어  곰 내몰고, / 시 처럼   다리  후  ”  

보  어 고 한 실에 ‘등 ’    복   다리  

고   보여주고 다. “  에게   내 어 / 과  

  ”  동주에게 어  가  미  행  볼  다. ‘ 과 

   ’  시 에게 계 해  드러났  내  갈등  해 고 

 보여 다. 시  픔에 극  하지 못한 신  습과 신  

갈등  에  하  신에게 해  평   청하고  것 다. 

32) , 『 시에 타  독 사상  상징  해 』, 태학사, 1999,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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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시  픔  식하 도 하 님  신에게  사 감  갖고 하겠다

 믿  신에  비  것 다.

  동주  시  후 시  통해 역사 실  식함   달 짐    

다. 에  역사  실   식하여  상 에 비  시각

 갖고 차  미  꿈꾸게  후 시에  실  실에 여하  

시 함  볼  다. 그  내  가득 채운 독  신  해 본  원망하

에  민  향한 한 마  그들  해 사  감당하고  하  

생 신  엿볼  었다. 시  동주  역사  주체  실  식하  어 워

진  하 에 하  등  고  한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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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  신  원

 1. 신  원

  

   독  사상  보  과 , 체  , 과 복  등  어  

식 고 다. 러한 사상  플  원  사상에 근거하여 독  사상도 

원  식하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독  사상  원   

고  하지만 원  볼  없다. 것  경  못 해하고 해함

 생  못  생각 다. 

  원  재하   실   개  근본  고리   생각

고 할  다.  실  삶   개  타  역   것  

게  한 개  삶에  개 상   다  삶  식,  원  계

 재하게 어  삶  닌  삶  타 게 다. 겉  보 엔 

독 에 도 러한 원  하  것  보  것  못  생각  

다. 독 사상에 어  원  한다  경에  말하  진리에  게 

어 게 다. 

   과 체  들     상  미  갖고 어  

원  향  보여 진다.  삶  지향하  사  천 에 가  원  

   에 체  건 척 어  하고 체  것에  타  

 여하게 다. 하지만 경  보  체  하 님  상  지  

 것   병 33)  쓰여 지게 다. 결    다  재  식할  

없  것 다. 

   과 복  들  다.  신  죄  비춰보  하  거울 같

 역할  한다. 하 님  (義)  사  에 실함  얻    어

33) 한  지체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직  신  죽   가운  다시 살  

같  하 님께 드리   지체    하 님께 드리  ( 마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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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니 ,  그리 도  믿  사 들  죄  원하  하 님  행

다.    원에  다. 그리고 원  사 들  살게  

새 운 삶  단   니  다.34) 비  ‘ 도 거룩하  계 도 거

룩하고 우  하지만’35), 그리 도 에  원과  에  삶  직 

경험하지 못한 사 에게 어  죄  드러내고36) 심지어 죄  도하 37) 것

 다. 그러   사 들  그리 도에게     것    

 죄  드러내  다.38) 다 함  얻  것  그리 도  믿  말미

 것  에, 그리 도  ‘  마 ’  다. 처럼 과 복  

  갖고  것  님 39)   다.

   그리 도 에  원과  삶  체험하지 못한 들에게  경  

원 에 가 게 식  에 없다. 하지만 경  본질  원 과   다

 볼  다. 처럼 겉  드러  독  원   동주  시

신에 게 향  미 다. 그  시  보  원죄 식, 식 등  해 신  

갈등  빚게 고 없  신  채찍질하  워하  습  살펴볼  다. 

결  것  극  진리  계  하    내  갈등  비춰 진다. 

러한 내  갈등  ‘빛과 어 ’, ‘천상’과 ‘지상’, ‘죄  참 ’   드러 게 

   심  그  시 신  살펴보도  하겠다. 

 

34) 내가 에게 다만 것   하 니 가   것   행 냐  듣고 믿

냐 (갈3  2 ).

35)  보건   거룩하고 계 도 거룩하고 우  하도다 ( 마  7  12 ).

36) 그러므   행  그  에 다하심  얻  체가 없 니  죄  달 니  

( 마 3  20 ). 

37)  들어  것  죄  하게 하  함  그러  죄가 한 곳에 가 욱 쳤 니 ( 마  

5  20 ). 

38) 같   우리  그리 도께  도하  등 사가 어 우리  하여  믿  말미  

다 함  얻게 하  함  (갈  3  24 ).

39) 그러   하 님  들과  것 냐 결  그럴  없 니  만   살게 하  

 주  가 드시  말미 니  (갈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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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빛과 어

  동주 시 에  ‘빛’과 ‘어 ’  가 연  드러  살펴볼  다. 빛  

 여러 상징 가운  가  보편 고 직  해 고 다. 것  

신   격  상징하고 다.  빛   (善)  상징하  

독 에   신  상징하 도 한다. 그  신 에 도 빛  신(諸神)들

  하  태  빛  비  곳에 리한다. ' (glory)'  낱말  주

님과 빛   개  연 시  고  태도  그  지니고 다. 틴

어  ‘gloria’  그리    ‘doxa’  브리어  각  ‘강 한 빛’에 해당하

 역 다. 빛과 ,  빛과 주님  상징  언  게 합쳐지  향  

지 다. 

  빛과 주님  개  신격(神格)에 한 복합  원  심상  루  들

다.  우리  한 경험 에  도   심상 다. ‘신  빛  그

에게  어   없다’  경 말  빛  신  상징  보  많  독

 지(全知)   했고, 주님  심상  상  (全能)

  했다. 지   개  간에게 가해하고 엄격한 리  

검 도리  체  보   같  간   들  상징  감

시  것  니다. 신  개  빛과 주님, 그리고 신학  개  지  

 체  필 하  미  한다. 40) 동주  시에  드러  빛  천

상  계  상징하고 그 빛  , 새벽, 태 , 별,  등  타 고 다. 

  한 런 ‘빛’과 상  개  동주 시 에  ‘어 ’  가 드러

다. ‘어 ’  천상  계  향한 해   드러  동주  내  갈등

  어 운 실  미한다. 그  시 에  ‘어 ’  , 그림  등  

타 고 다. 

   새벽   

40) 필립 트,  태  역, 『  실재』, 한 사, 2000,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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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들  게 다.

                        -<새벽   지> -

  등   어   내몰고, 

  시 (時代)처럼   다리  후(最後)  , 

                                          -< 게 어진 시> -

  <새벽   지>  새벽  어  걷 고 빛   드러  시간 다. 

‘새벽   지’  시간  짙  어  ‘ ’ 다. 어 운 ‘ ’과 ‘새벽’   

 드러  어  가운   시  새벽  다리고 다.  새벽  

 그리 도  재림  루어지   시간  미한다. < 게 어진 시>에

도 ‘어 ’과 ‘ ’  상  개  타 다. 시  어 운 실 가운  신 

에  ‘등 ’   ‘시 처럼  ’  다리고 다. 동주  ‘어 ’  

비극  계  식하고 ‘빛’    ‘ ’과 ‘새벽’  비극  계  

극복하고 도 하  망  미  상징하고 다. 

  태  사 하  들

  별  사 하  들

   어 웠

  감고 가거

  가진   

  뿌리  가거 .

  리에 돌  채 거든

  감   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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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고 간다> -

   시 < 감고 간다>에  타  ‘태 ’, ‘별’  빛   갖고 다. 1연

에  “태  사 하  들  / 별  사 하  들 ” 에  신  하

고  하  계   극  진리  계  직  드러내고 다. 2연  보  

“  어 웠  / 감고 가거 ”고 말하고 다.  어 웠   감고 간

다  것  겉  보 엔  행동 다. 미 어 워진 상 에  감  필

가 없  다. 하지만 시  어 워진 실에  감고 가 고 말함  

가  할 에 한 고한 지  보여주고 다.  어 워진 실에 한  망

 없  가고  한  가  미  해 다.  가 3연에  어 운 

 감고 가  것에 그 지 고 가 갖고   뿌리  가 고 말하

고 다. 실  어 운   감고 간다  것 체만 도 리가 다. 

하지만 어 운  걷  것  어  갖고   뿌리  가 고 말하고 

다. ‘ ’  생  상징하  것  어 운 실에 생  심 ,   미

 망하  행동  해 할  겠다. 동주   어 운 실에 하

지 고 시  지향하  극  진리  계  향하  진 한 습  하고 

다.  시에  별과 태  빛  상징하  고통  시  살 가  삶  지  

 타내고 다.

   도 니고

  여 , 가 , 겨울,

  그런  도 닌 에

  빨-간  피어났 .

  햇빛  .

  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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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

  든 것  마 었

  사  과 함께

  독  어린 과 함께

                         -<태  > -

  <태  >  경  천지창  티브  갖고 창  시 다.  시  

독  원죄 식   다. 경 마  3  23  보  “ 든 사  

죄  하 매 하 님  에 지 못하 니" 고 말하고 다. 태 에 하

님  사  하 님  상  만들었  그 사 들에게 지  여하고 

그들에게  게 하  과실  지 말 고 한다. 하지만 사   

게 하  과실  게 고 하 님  말  하  죄  지 게 다. 

 해 든 사 들  죄   사 들  내 에 죄   갖게 다. 

<태  >  러한 원죄 미지가 강한 시  시  에  원죄 식  드

러  다. 첫 째 연  “  도 니고 / 여 , 가 , 겨울, / 그런  

도 닌 에” 고 말하고 다. 말 그  태   태  시간  

든 만  생   시간  말한다.   어 한 픔도 슬픔도 찾  

볼  없  직 빛만 가득하다. 동주가 원했  근원  진리  계  한 것

다. 그런 ‘ ’과 립    ‘그   ’에  ‘ ’과 ‘독’  간

 죄    한 것 다. 

  하 게  여 고

  신주  울어

  하 님 말  들 다.

   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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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죄  짓고

   

  어

  브가 해산하  고  다하

  가 사귀  런  가리고

   마에  겠다.

                            -<  태  > -

  <  태  >  <태  >과 같  원죄 식 미지가 짙    

하 다. 신 에  러움과  리   하  고 움  죄  짓

고  진 원죄 식에 원  고 다.  립  1연  보  “하

게  었고 / 신주가  울어 / 하 님 말  들 다.”고 하고 

다. 하 게  고 하 님  말  들  곳  <태  >  ‘

’과 같  맥    다.  공간  어 한 죄  습도 없고 하 님  

말  직  들  태  과 같  시간  경  갖고  그 시

간  공간   한 것 다. 동주  근원  공간, 시간  원하  것  

곧 천상  삶  지향하  습  볼  다. 

  상  돌 듯   내  에 돌   니다.   

 것   피  니다. 그것  낮  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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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열어 공  꾸어 들여  할   가만  내다보   과 

같  어 워  상 같  비  맞고   그  빗 에 어 사 니다. 

 

  하루  울    없어 가만   감  마   리, , 

사상  처럼  어가 니다.

                                              - <돌  보  > -

  <돌   >에  ‘ ’  시  식에  드러  내  갈등  보여주

고 다. 2연에  시  신   어  에 상과 같다고 하고 

다. 그가 보  상  어 고 운 재  울  게 하  상 다. 

그런 상   ‘어 ’  것 다. 마지막 연에  “  사상  처럼  

어가 니다” 고 하고 다. 그 어 에 하  것  닌 신  내  

갈등  하고 그 에  어가     고  것 다.  

   짙어지  에

  하루  시든 귀  가만  울

  검  겨지  취 리,

  취 리  들   도

   했 가 .

   어리 게도 든 것  달  다

   마   에

  워하  많  

  하 ,   고  돌 보내

  거리  어  

  리 없  사 지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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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들

  연연  사 하   그림 들,

  내 든 것  돌 보낸 

  허  뒷골  돌

  처럼 드  내  돌

  신   한 처럼 

  하루  시 없  포  .

                             -<  그림 > -

  1연에  시간  낮과  경계   드  시간 다. 곧 어  들 닥

 시간  것 다. 시  그 시간에 “ 검  겨지  취 리”에 귀 울

  시간  갖 다. 고 하지만 신  내   보  시간  다. 실

 그림  어  미지 지만 곳에  시  ‘  그림 ’ 고 하고 

다. 신  들  “  마   에 / 워하든 많  ”  

고  것  시  식에  비      다. 검  

그림  하  어   드러  에 신  들  하 에 

 했  것 다. 어 운 실에  랫동  워하  들  어 에 시

 리  것  닌 한 신  색  갖고 가고  하   가고 다. “거

리  어   / 리 없  사 지   그림 ”  어  가운   

것  닌 신  색  갖고 가  것  다.  말한 <  감고 간다>

에   어 운 실에 하지 고 신  가  할   시  지향하

 극  진리  계  향하  진 한 습과 사함  볼  다. 

   개가 다. 거리가 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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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동차, 든 가 어  리워 가  것 ? 할  항 도 

없 , 가 한 많  사 들  싣고 , 개 에  거리 ,

  거리   포 트 상  고,  든 것   에 어

 빛  가 등, 꺼지지  것   상징 ? 사 하  동  여! 

들  지  어  가? 없  개가 .

  “새 운   우리 다시 답게  보 ”   어 포 트 에 

어트리고,  새워 다리   에 단  고 거 처럼 찬  타

 달 , 과 함께 거운 내림(來臨)

    하염없  개가 다. 

                                        -<  거리> -

  <  거리>  개가  어 운  거리  ‘새 운  ’  

 비춰진다. 1연  보  거리  할 항 도 없  사 들  실  ‘ 차’, 

‘ 동차’들  개  함께 러가고 다. 들  런 도 없  개 에 

겨 간다. 개 에  거리에  ‘어  빛  가 등’  시  믿  상징

한다. 시  신  갈등  겨내  한 하 님  향한 믿  빛 고  

보여주고 다. 하지만 어 한 가 등  ‘새 운  ’과 ‘찬  타  

달 ’에 비해 한없  연 한 재 다. ‘  새워 다리 ’ ‘거 처럼 찬  

타  달 ’가  것  신하고 다. 비극  계   새운다  것  

참고 견  겨낸다  것  볼  다. 동주  재 신  처한 고통 러

운 상  겨내  거운 ‘ ’  도  것  믿고 다. 

  경  한복  8  12  보  “ 께   러 가 사   상  빛

니    어 움에 다니지 니하고 생  빛  얻 리 ”고 말한

다. 처럼 빛  생  얻    하 님  말 과 같  미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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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  동주 시에  드러  ‘빛’과 ‘어 ’  ‘ ’과 

‘ ’  타 다. 경에  ‘ ’  살펴보  다 과 같다. “여  

에 주께   리  들 시리니 에 내가 주께 도하고 리 다”41), 

“ 에  울  할지 도 에   리 다”42), “ 에 주  

 우리  만  하사 우리 평생에 겁고 게 하 ”43), “   

다림보다 내  주   다리 니 참    다림보다 

하도다”44). 

  ‘ ’  독 들에게  망  시지  주  망  다. 동주  러

한  다리  어 운 실  지 가고 고 망찬   

했  것 다. 그에게 어  ‘어 ’  천상  삶  다리  고  시간  ‘빛’

 천상  삶  도  극  진리  삶  살펴 볼  다 . 

41) 시편 5  3 .

42) 시편 30  5 .

43) 시편 90  14 .

44) 시편 130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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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상과 지상

  

  독  진리  천상  삶  지향하   다. 그  에 동주 시에 도 

상승   천상  삶  지향하고  하  습  드러  상징  가 타

다. 러한 상징  시  지향하고  하  상향, 실  고  드러내  

상승 가 천상과 지상  원   타 다. 

  

  죽  지 하  우러러

  한  럼 없

  새에  에도 

   워했다.

  별  하  마  

  든 죽어가  것  사 해 지

  그리고 한  주어진  

  걸어가 겠다.

   에도 별  에 운다.

                                 -< 시> -

  시에  시  ‘죽  지 하  우러러’ 고 말하고 다. 하  ‘우러

러’본다 했   시   하 과 립  공간에  보여 다. ‘우러러’  

말 체가 낮  곳에   곳  보거  지향할  사  말  

다.  시  신  처한 낮  곳에  신  하  계,  하  향

해  것 다. 한  럼 없    태도  천상  향한  

지  담고 다고 볼  다. 

  3행과 4행  보  “ 새에  에도 /  워했다.”고 말하고 다. 

새에    연 한 다. 그러한 에도 워 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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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함  엿볼  다. 시  5행  “별  하  마 ”  “죽

 지 하  우러러” 보  것과 같  상에 다. ‘별’ 한 득하고  하  

망  고 다. 동주  어 운 실 상 에도 하지 고 신  

상  계  향한 지  시 에 담 다. 

  들   리 니다.

  별  슬   듯 ,

                      -<별 헤  > -

  

  돌담과 듬어 짓다

  쳐다보  하  럽게 니다.

                               -< > -

  동주에게 어  하  독  신,  하 님  향한 상징  고 

다. , ‘하 ’  독  신  하 님  거하  천  미한다고 볼  다. 

보편  하   상, 극  진리, 망 등  상징한다.  하  간

들에게 어   재 , 간에게 어  원   뻗   

습  다가 다. 동주  시에   하  체   차원  

원  상징  타 다. <별 헤  >에  시  지상에 재하  별  고 

다.  별  < 시>에   별과 마찬가지  천상  삶  향한 망  가리

다. 그  그 별   신과 별   ‘하 ’과  거리  실감하고 다. 

< >에   ‘하 ’  신  처한 상 과    신  럽게 

하   고 벽한 습  재한다. 

   

  ‘ ’에  , ‘ ’   든  복합체에  월  것  계  

계시하고 다. …… 하  상징   많  , 신   에 생  

여하고 지탱해 다. 계  심  상징도 ― 그 한한  우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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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한 하  상징   주고 다. 냐하  하 과  

 심에  행해지고 하  월   상  하고  

다.45)

  엘리 가 말한 것처럼 하  월   상  갖고 다. 동주  

신  처한 실과 천상  진리  삶  하여 보  그 사 에  신  

습  지상에 처한 상태  하 다. 

45)  엘리 ,  역, 『 과  -  본질』, 한 사, 1998,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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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  참

  동주  극  진리  계  하  해 평생   찰과 참  삶

 살 다. 그   시  극  진리  하    내  갈등에

 비  들 다. 그  열한 내  갈등  드러내  들  심  시

 내  살펴보도  하겠다. 

  닷가 햇빛   에

  습한 간  펴  말리우 .

   산 에  도망해  처럼

  러리  빙빙 돌  간  지 .

  내가   여  독 리 !

   어 어 , 시 없

   살지고

   여 어 지, 그러 ,

  거 !

  다시   에  어진다.

  프 우  한 프 우

   도 한 죄  에 맷돌  달고

  없  하  프 우 .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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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우리  《별주 》과 <프 우  신 >  결합하여 만들어 낸 

다. 들  실  내  살펴보   귀  리게 해 다  거

 말에 어 다 지 갔다가 다시 지  해  험에  빠 게 

, 프 우  우  고  훔쳐 간에게  죄  독 리에게 간

 쪼    게 다. <간>에   프 우  생  상징  

‘간’  연결 어 시가 개  것  볼  다. 

  1연에   ‘간’  닷가 햇빛  에 펴 말리고 다. 그냥 간도 

니고 가  습한 간 다. 것  귀  리게 해 다  거  말

에  어간  신에 한  행  볼  다. 2연에  프

우  신  시  에  도망쳐  가 닌 프 우 가 워하

 공간  산 에  도망해  고 말하고 다.   고  드

럽게 연결시  하  도  사 었  프 우   동 시하  

것    다. 3, 4연  내가   독 리에게 신  간  시 없  

어 고  살찌고  여 어 겠다고 말한다. 러한 습  마  시

 포 한 습  신  행  후 하  프 우  습  보고 

다.46) 에  ‘독 리’  ‘ 신  ’ 고 ‘ ’  ‘ 체  ’  보고 

체  생  당하 도 리하고 비  식  지  시  결 고 보

다. 47)  프 우 , 시  신 도 하다. 그  신  간(생 )  

내어  에게 주어진 고통  각하  식  엿볼  다.  시에

 가    할   마지막 연  6연 다. <프 우  신

>에  프 우   도 질한 죄  독 리에게 간  쪼    

다. 하지만 <간>  보  프 우  에 맷돌  달고 없  (沈澱)

하   고 다. <간>에  프 우  에  언 했  간  지 했  

도,  도 질한 죄  간  쪼   프 우 도 닌 시  신 다. 

46) 마  시  포  상태(지   지  심신  갖고 도 간  지킬 것 지, 실에 복

하여 포  상태  삶  계 하  것   지  고민 상태)  간에게   행동  후

하  프 우  습  보 다. /마 ,  , 104~105 쪽. 

47) , 「 항  생   - 시 <간>   」, 민 엮 , 『 동주연 』, 학사

상사, 1995, 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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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펴  말리  신  행동  했   습에  간  쪼  

  감내하  프 우   행  시 다. 그러  그  

 행  것  지 고 맷돌  달고 하  신  습  하

다. 특  《별주 》과 <프 우  신 >에 도 등 하지  ‘맷돌’에 주

해  그   행  해볼 필 가 다. 

  든지  믿     하  실  하  차 리 연  맷돌  그 

에 달리우고  다에 빠 리우  것  리 . 48)

  경  내  어린  같  한 믿  갖  만  천 에 들어갈  

 런 한 믿  갖   실 하게 하   연  맷돌  달고  

다에 빠 린다  것 다.   지 과도 견    만  운 

다.  그  맷돌  달고 없  가   택했 ? 그   

시  해 갈등하  것  닌 본질  신 에  ‘내  ’가 신

 지향하   해하   타났  다. 시  원하   

 든  극복하고 고 착한   걸어가  결한 다. 

하지만 <간>에   그  습   상 보다  신   다  

들  그   막고 다. 그것  그가 하  결한 , 결한 시 신과

 거리가 다. 그  엇보다  도 닌 신   다   

해 내  갈등  겪  것  하 가 들었  것 다. 그런 내  갈등  ‘맷돌’

 달고   가  습  타내고 다. 마  러한 시  습

  학  습  보고 열한 내 갈등  극복하  월  지  

보 다.49)   시 과 프 우  동  보고 생  간, 

고통  감내하  항하  죄  식  해 하 다. 50) 

  동주  하  향한 상승  , 천상  향해 가  그 에  내  갈등

48) 마태복  18  6 .

49) 마 ,  , 109쪽.

50) ,  , 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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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  신  습에  죄책감  다. 러한 죄책감   식에  비

었  신  한없  망  어 내리고 결    맷돌  달고 

하   주게 다.

  슬 하   복  니

  슬 하   복  니

  슬 하   복  니

  슬 하   복  니

  슬 하   복  니

  슬 하   복  니

  슬 하   복  니

  슬 하   복  니

  가 원  슬플 것 .

                           -<八福> -

  <八福>  마태복  5  3  12 지  내  하여 쓴 시 다.51)  

시에  보  주  감  ‘슬픔’ 다.  슬픔  신  내  갈등에  비  

움과 고통  동 어 다.  한 에 빠  시  습  엿볼  

다. 하지만   < 운 시간>과   다  개 다. 그  움, 슬

픔  거 하  습  닌  하  습  드러내고 다. 슬 하  

가 복  다   미  결  지상  삶에 만  리지 못하  가 

51)  ① 심  가 한  복  니 천   것 , ② 통하   복  니 가 

  것 , ③ 한  복  니 가  업   것 , ④ 에 주리고 

마   복  니 가  것 , ⑤  여   복  니 가  

여   것 , ⑥ 마  청결한  복  니 가 하 님  볼 것 , ⑦ 평  하

  복  니 가 하 님  들  컬   것 , ⑧  하여 핍   

 복  니 천   것 .  하여  하고 핍 하고 거짓   거  

든 한 말  할 에  에게 복  니 뻐하고 거워하  하 에  들  상   

 에  지 들  같  핍 하 니 . (마태복  5:3~12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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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천상   가게 다  것  해 할  다.  천상  복  지

상  복과  것  해  천상  복  건  슬픔  강 고 

다고  할 것 다. 러한 습  에 빠   비한  상태에 

 것  닌 슬픔  월  지  극복하  습  찾  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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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  원

  독  원  말  원 다. 독  신  마지막 착   신

 근본   그리 도처럼 하  것 다. 그리 도가  죄  

신하여 십 가에  죽고 한 것처럼 그리 도  믿고 지하  가  

들 한 그  같  한다  망  독  원 다. 독 에  믿

 하  지식   고 지내도 만한 그런 것  니 , 신  

 쳐 실생  통해  삶 체  꾸어  하  것 다. 그  에 비

독   사 들과 돌  생 게 다. 경에  러한 고 과 고 에 

복하  것  니  내함  믿  지  에  삶  다리고 

다고 말한다. 

  동주 시에  드러  독  신  독  원 에 각한 들  통해

 살펴 볼  다. 

  삶  도 죽  곡  하 다. 

   가 언  랴

  상 사  ―

   여내  듯한 삶  에

   다.

  사 들  해가 어가  

     공포  

  생각할 사 가 없었다.

  (  것만  다.

     맛본 들

  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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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   주지 니하 다)

  

  하  복 에 새 듯

     가 냐.

  그리고 비 그  같 도

    그  가 뇨.

  죽고 만 ,

  죽  승리  들!

                      -<삶과 죽 > -

  

   시  1934  12월 24  동시 시에   창  에 창  

다. 리 마 브에 창   만  독  색채가 짙게 타 고 다. 1

연  살펴보  “삶  도 죽  곡  하 다”고 말한다. 삶  죽

 가  과  뿐 삶 체에  미  고 지 고 죽 에  맞춰  

다.  죽  독  말  미한다고 볼  다. 2연에  “ 상 사 - 

/  여내  듯한 삶  에 /  다. / 사 들  해가 어가   /  

  공포  생각할 사 가 없었다.”고 말하고 다.  여내  듯한 삶

 에   사     말  생각하지 못하고 신  삶에 

취한 독  믿  없  사 들  미한다. 그들  없  상살 에 취하여 

신  고  가 비극  말  도 한다  것  다고 말한다.  

시에  ‘ ’가 미하  것  과 상  개 다.  시 가 도   

죽고 없어질 체  한 에 과한 것 다. 

  독  신 에  재  삶  하고 지 다. 원 한 재  삶  

연 에 다고 보고 다. 살 가  죽  후  천상  삶  지향하고 지만 

재  삶 가운  상  빛과  어 가 맡    다하  삶  

살 것  한다.  시에  동주  삶 체보다  죽 ,  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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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삶에  여 어    다. 

  내  내  하 에

  었 니

   고 동틀 

  내 고

  

  새  찾  도 

   고 돌보니,

  그  내  니

  .

  리여!

  내  없 니

  ……

             -<내  없다 -어린 마  > -

  <내  없다>  시  살펴보  재  삶 ‘ ’  삶  천상  삶  지향하  

습  보여주고 다. 경  살 니가  5  2 에 “주   에 도

같     신    ”고 말하고 다. 천상  삶  

도 할 그   지 내  지 도  가 없다. 그  에 믿

 들   어  도하고 그리 도가 재림할  비해 한다고 말한

다.  시   삶  내  미루지 말고  어  도하  비하  삶  

 드러내고 다. 마지막 연에  “ 리여! / 내  없 니……” 고 여운

  맺고 다.   고 동트  내  그리 도  재림  

 말하  그   어  비하  삶  ‘ ’  연  미한다. 마지막 

연  ‘내 ’   삶  미루어 린,  그리 도  상 없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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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시  쓸  동주  학생  직 신   단계에 

지 못했  다. 하지만 어릴  독  원  시 신에  향

 주었    다.

  다  시 < 운 시간>  동주   죽 에 한 식  가  강하게 드러

 다. 동주에게 어  죽  삶   닌 연  원한  

첫 걸 었다. 러한 삶  지향하  했  원  신  함  해 죽

에 한 워하  습  찾  볼  다. 

 

  거   것  ,

  가  리 러  그 ,

   직 여   .

  한 도  들어 보지 못한 

   들어 할 하 도 없  

  어 에 내 한 몸  하  어

    것 .

   마 고 내 죽   에

  럽지도  가  어질 ……

   지마 .

                       - < 운 시간> -

 < 운 시간>에  동주  죽  한 심리  직  드러내고 다. 

죽  에  월한 습  닌 움에 어  습  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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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동주  심  주체  신  매우 강하게 식하여 신  에 

합  실상  해 만 천상  간다고 믿  것 같다. 

  독  에 , 동주   같  태도  주 다.  상에  한 

 없  에 신  심  워 지 못하겠다  태도  독  에

 신과 등하게 맞  태도  도  태도  에 없다. 신  심  주

체  뿐 니  원  주체 도 한 것 다. 비   상에  신  한  

미미하거 , 신  에  지 도 신  하여 신  함  고 

 꿇 다  신  언  한다  사실에 신  했  것 같다.52)

  러한 에  살펴보  < 운 시간>에 타  동주  리 , 신

 하  단계에 처해 다고 볼  다. 그  결한  비 어 보  신  

에 어 지  벽한 삶  했다고 짐 할  다. 실  삶에  신

 원하  삶에 합하지 못했  에 그  운 시간, 신에게 도 할 죽

 시간  워했다. 3연에  “ 들어 할 하 도 없 ”  ‘하 ’  신

 지향하  극  계  ‘하 ’  움  재,  신  하고 시 과 

고통  주  재  식하고 다. 하 에  들리  리  신  향한 죽  

리  들 고  것 다. 

  마 53)  운 시간  죽   사  할   행복한 시간 

 거듭 , 결  계  한다고 말한다. 죽  상   하

 그것  뛰어 어 우주  본체  차원  어 다고 본 것 다. 하지만 

그런 해   리가  듯싶다. 마지막 연 지 그  습  신  지 

말 달 고 고  하  향한 신  습  한없  하 해   

상태  볼   다. < 운 시간>에  시  실  월하고  하

 마 보다  죽  거 하  것  보 다. 

  하지만 런 습 에 동주가 말  원   에 다고 

볼  없다. 동주  러한 신  갈등 체가 죽 에 한,  천상  삶 

체가 도 함  믿  믿 에  비  것  다.

52) ,  , 112쪽.

53) 마 ,  ,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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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 것  다 빼 리고

     걸어 듯

  도 사뿐사뿐 걸어보리 ? 

  

  내사  가

    없

  리어  것

  참말 (異蹟) 다.

  

  연 , (自惚), 시 , 것들

  꾸 달처럼 만 지

  하 , 내 든 것  여 없

  결에  보내 니

  당신  (湖面)   러내 .

                                 - < >  -

   시 < >  경  마태복  14  25-33 에  그리 도  

드  가 시  티브  하 다.54) 마태복  14  살펴보  드

 포함한 들  보다  다  가  만  어 움  겪게 다. 

그  께  직  다  걸어 들에게 다가가니 들   착

54)  사경에 께  다  걸어  들에게 시니 들  그가 다  걸어 심  보고 

  하  워하여 리 지 거  께  시 시  심하  니 워하지 말  

드 가 답하여  주여 만  주님 시거든  하사    하   하시니 드

가 에  내    걸어  께  가   보고 워 빠  가 지  리 질러  

주여  원하  하니 께  시  믿   여  심하 냐 하시고 에 함께 

매  그 지  에  사 들  께 하   진실  하 님  들 다 하

 (마태복  14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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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워한다.   드 가  말  듣고   걷다가 심  

해 다에 빠지게 다. 그   원  원하  드   에 게 

고 도 그 게 다.  지상사역 간 동  많  ( )  보 지만 

  사  걷게 하   한 운  에 하 다. 그런  러한 

  향한 믿  고했  에 가 한 것 었다. 동주  러한 믿  

갖  원하  마  시  창 하  것 다. 1연  보  “ 에 한 것  

다 빼어 리고 /    걸어 듯  / 도 사뿐사뿐 걸어보리 ?”

고 말하고 다. 천상  삶  지향하  신  삶  해  신 에  죄  

습 었  것 다. 한 것  내  것과 3연  “  / 연 , (自

惚), 시 , 것들  / 꾸 달처럼 만 지 ”  천상  삶  지향하  

해  들   드러  것  같  미  지니고 다. 믿  삶과

 상  죄  습들  달처럼 만 지  것  신  것  내 고 천상  

삶  지향하고  하  마 과 상과 타 하고 싶  마 과  갈등  볼  

다. 내 에  죄  습  해 갈등에 빠진 동주가 신  든 것  다 

내 고 그리 도가 걸어간  함께 걷  원하  고  들린다. 

  드 가 그리 도에 한 심  생겼   다  빠 들었  것처

럼 동주 한 간  심과 상과 타 하고 싶  마  가운  허 고 

다. 런 습  천상  삶  향해 걸어갈  타  고 과 역경  삶  볼 

 다. 하지만 그런 상  에 주하  것  니  고 과 역경 에  그

리 도  원   원하고 다. 런 습  마지막 연에  연  드러

다. “하 , 내 든 것  여  없  / 결에  보내 니 당신  (湖面)  

 러내 .”에  간  망, 상과 타 하고 싶  마 , 망  실 에

  등  결에 보내 리고 그리 도  심에 하  진실한 독

 습  드러내고 다. 

  다들 죽어 가  사 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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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시 .

  다들 살 가  사 에게 

   시 .

  그리고 한 에 

  가지런   재우시

  다들 울거들

   시

   새벽   

  리 들  게 다.

                   -<새벽   지> -

  <새벽   지>  독  말  원  가  직  드러내  

다. 마지막 연  “ 리 들  게 다”에  ‘ 리’  독 에  

말  리  하  신 다.55) ‘ ’  ‘새벽’   다  타내고 

다. 어 에  빛  드러  시간  상  것 다.  시에  새벽  ‘ 리’가 

들리  시간 다. 경에  ‘ 리’   재림  리  리 다. 

든  심 고   후  시간 , 시  원하  천상  가  시

간  것 다. 새벽  시간 에  어 운 다. 경에 하  어 운 에 주  

 도 같  다고 말하고 다. 4연에  “다들 울거들  /  시 ” 

55) ① 주  에 내가 에 감동 어 내 에    리 같    들 니 ( 한계시 1  

10 ).

    ② 그가  리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  그  택하신 들   에   지 사

에  리  (마태복 24  31 ).

    ③ 주께  과 천사  리  하 님  리   하  강림하시리니 그리 도 에

 죽  들   어 고 ( 살 니가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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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습  보여주고 다. 경  살 니가  5  4 -6  보

 “ 들   어 에 지 니하매 그  도 같  에게 하지 못

하리니  다 빛  들  낮  들  우리가  어 에 하지 

니하 니 그러므  우리  다  들과 같  지 말고 직 어 신  차릴지

”고 말하고 다. <새벽   지>에   어  실에 주하지 고 

새 운 시  망  고 다리  고  시간  보여주고 다. 마지막 연 

“  새벽   리 들  게 다”  통해 새벽  빛  심상  통해 천

상  삶  향한 망  습  여실  보여주고 다. 러한 천상  삶  향한 

망  <  다  고향>에 도 살펴볼  다. 

  고향에 돌   에

  내 골   한 에 웠다.

  어   우주  통하고

  하 에 가 리처럼  어 다.

  

  어  에 곱게  하

  골  들여다보

  짓  것  내가 우  것 냐

  골  우  것 냐

  다운  우  것 냐

  지   개

   새워 어  짖 다.

  어  짖  개

   쫓  것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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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쫓 우  사 처럼 가

  골 몰

  다운  다  고향에 가 .

                          -<  다  고향> -

 

  본  고향 고 하  하고 겹고 그리운 가 드러  마 다. 하

지만  시에  드러  고향  어 운 실  고향  미한다. 돌   고향  

신  처한 직  실 다. 그 실  시  열한 내  갈등  러

다.  고향   상 식  취할   평 운 공간  니다. “어  짖

 개  /  쫓  것  게다”  고향에 러   없다고 식하고  

  다. 시  돌  고향  에  내  갈등  심 고 다. 

  1연에  “고향에 돌   에 / 내 골   한 에 웠다.”에  

골  <삶과 죽 >에  ‘ ’  미  비슷하다.  미  상  것  

 삶  다리   삶과   삶  말한다. 규56)  ‘

골’에 해 다 과 같  하 다. 

  ‘ 골’  어  월  계   하  지상 ․ 실  연쇄에 한 

재    다. … 략… 「 골 몰  / 다운  다  고향에 가 」  

 신  한 지상  ․ 실   어  ‘어 ’  없  해 운 

계  찾  실한 독 다.

   월  계  독  에  보  사상에 각한 천상  계  

미하고 다. <  다  고향>에  러한 천상  삶  ‘  다  고향’  

함  실  고향  닌  도   천상  삶  계  진 한 고향

56) 규, 『 동주 』, 비사, 1974,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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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하고 다. 경 브리  11  16  “그들     본향  사

하니 곧 하 에  것  러므  하 님  그들  하 님  컬  

심  러워하지 니하시고 그들  하여 한  비하 니 ”고 말하

고 다. 여 에  ‘본향’  본  고향  미하  ‘ 골’과 상  미  

 고향  말하  것 다. ‘본  고향’  실  계에 한 것  니  하 에 

한 하 님  비하신   곳 다. 러한 고향  찾  가  가운  고

과 역경  시   다. 신  생각과  생각 사 에  시  

갈등하게  신  갈등  ‘ 골’과 ‘ 다운 ’  갈등  드러 다. 하지만 

고 과 역경 가운  지  것  니  진 한 신  고향  ‘본향’  향하여 

시  ‘가 ’고 말하  천상  삶  향한 고한 망  드러내고 다. 

  

  계  지 가  하 에

  가  가득 차 니다.

    걱 도 없

  가   별들  다 헤  듯합니다.

  가슴 에 하   새겨지  별

   다 못 헤  것

     닭 ,

  내    닭 ,

  직  청  다하지  닭 니다.

  별 하 에 억과

  별 하 에 사 과

  별 하 에 쓸쓸함과

  별 하 에 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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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 에 시

  별 하 에 어 니, 어 니,

  어 님,  별 하 에 다운 말 한마  러 니다. 학   책상  같

 했  들  과, , 경,  런  들  과,   어

니  계집 들  과, 가 한 웃 사 들  과, 비 , 강 지, , 

새, 루, 프 시  쟘,  마리  릴 , 런 시   러 니다.

  들   리 니다.

  별  슬  듯 ,

  어 님,

  그리고 당신  리 간도에 계십니다.

   엇 지 그리워

   많  별빛  내린 언  에

  내   보고,

   어 리었 니다.

    새워 우  

  러운  슬 하  닭 니다.

  그러  겨울  지 고  별에도  

   에  가 피어 듯  

  내   언 우에도

  처럼  할게 다.

                          -<별 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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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헤  >에  시  연과 어 경 운 마  가득한  보여

주고 다. 어 운 실과 어 신  습  비 하  것  니  연에 그

립고 한 들  연결해가  평강   마  하고 다. 별  

천상  미지  하 님  지 신 만  에 하 다. 경에 등 하  별57)  

 시  쓰  동주에게 향  미쳤  것 다. 하 님  지 신 계에 한 경

움과 함께 신  습  비춰가  천상  삶  동경하고  보여주  

다. 

 ‘별’  천상  미지  상징하  동주가 다리  천상  계   

드러내고 다. 마지막 연  “그러  겨울  지 고  별에도    

에  가 피어 듯  / 내   언 우에도 / 처럼  

할게 다.” 고 말하고 다. 실   고 담한 겨울에 해 다. 하지만 

신  그리 도  향한 믿 과 망   한 신  ,  죽  에

도  찾  것  믿고 다.  죽     미하  어 운 

실 가운  고한 믿  갖고 천상  삶  다리  시  지  보여주고 

다. 

  “새 운   우리 다시 답게  보 ”   어 포 트 에 

어트리고,  새워 다리   에 단  고 거 처럼 찬  타

 달 , 과 함께 거운 내림(來臨).

                                     -<  거리> -

  <  거리>에  시   재림에 해  간  시하고 다. 

에  시  시    재림  루어지  ‘ ’  비  하고 

다. ‘새 운  ’   재림  루어지   말하  ‘거 처럼 찬

57) 상심한  고 시   상처  싸매시 도다 가 별   시고 그것들  다  

시 도다 (시편 147편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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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달 ’  마지막  천 천사  함께 상에 타   그리 도

 한 것 다. ‘ 과 함께 거운 내림’  보   그리 도가 상에 ‘내

림’  습  직  한 것 다. 동주에게 어  천상  원  ‘ 거

운’ 다. 사도행  3  19  “그러므  가 개하고 돌   죄 없  

함   같  하  새 게   주   것 ” 고 말하

고 다. 

  <  거리>  창 한 시  보  신  가 지 고 신  에 

어들어 독  원 에 고한 믿     다. 동주  ‘죽 ’에 

한 식  뛰어 고 천상  계  겁고 새 운  식함  마지막 

에 한   보여주고 다. 

  처럼 동주  들  통해  그  삶  철 한 개  건한 믿  

원  지  찾고  살펴 볼  다. 러한 습  독  말  

원  탕  었 에 가 한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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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 동주 시에 타  독  리 식

  동주  시에  드러  내  갈등  당  어 운 실과 어 신  갈

등에  빚어진 것 다. 그  없  천상  삶  지향하   한없  하

  사 에  열한 내  갈등  겪었다. 러한 내  갈등  독  

원죄 식과  식에  비 었다. 런 원죄 식과  식  시 에  

원   고 타 게 다. 하지만 시  내  갈등  갈등   

것  니  독  신  승 시 고  찾  볼  다. 

   한 ―

  내 에  향내  맡 다.

   단  지  

   한  보 다.

  염  갈비  같  그  몸, 

  그  생  심지 지

  같  과 피  

  살 린다.

  그리고도 책상 리에 거리

  처럼   다.

  매  본 꿩  도망하듯

   창  도망한

   에 

   한 향내  맛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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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

   시  1934  12월 24  동주   열여  탄 에 어 진 

다. 시  도    12월 24  탄  독 에 어  가

   다.   그  신  신  삶  고  시에 담 낸 것 다. 

시  주체  ‘ ’가 닌 ‘ ’   어   습 다.  생  

상징  시 에 드러  생   습  엿볼  다. 어 과 맞

 고한 생 신   통해  드러  것 다.  에  지상  빛  

통해 식  천상  빛  염원하고  것 다.  그리 도가 생  

하여 신  몸  내어 생  었  것처럼 동주 신도 어 워진 실 

에 몸  사  생  지  보여주고 다. 

  

  어 습니다.

  얼 어 다 었 지 몰

    주 니  듬어

   갑니다.

  돌과 돌  없  연달

   돌담  고 갑니다.

  담  쇠  게 닫

   에  그림  드리우고

   에  

  에   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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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담과 듬어 짓다

  쳐다보  하  럽게 니다.

   한 포  없    걷  것

  담 쪽에 내가   닭 고,

  내가 사  것 , 다만,

   것  찾  닭 니다.

                                   -< > -

 

  < >에  동주가 말하고  하   어 린 것  찾  해 하  신

 습 다.  미지  어 린 것  찾  헤매  시  타 움과  

미 하게 차 어 다.58)  시에   동주에게 어  신   

 해 할  다.

  그  시  곧 생 었고, 그  생  극  연 럽게 도 했다. 

그에게도 신  가 었다. 연  시 가 그런 시  것 같다. 그런  

그  재   드  신  에도 그  마  겉  여  

한  같 다. 시도 억지  지 듯  신 도   고 

하지  것 리 . 그에게 어  생  곧   어 가  시  신

었  것 같다. 59)

  < >  어진 시   고하  ‘ 재   드  신  ’

 짐 할  다. 1연에  엇  어 에 었 지 몰  어 다고 말하고 

    막  주 니  듬어  간다고 하고 다. 그가 갖고 

58) 마 ,  . 

59) ,  ,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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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 (신 )   해 신  삶   향  어 린 것 다. 2연

에   ‘돌담’  그가 가고  하  신  지   극  진리 계에 도달

하    식 다. 5연에  돌담과 듬어  짓다가 극  진리  

계  하  보게 다. 그가 걷   고 평탄한  니다. 돌담과 

같     한 포  없  척 한 다. 하지만 그    

 것  니  어 린 것,  신  원하  극  진리  계  찾  에 

다고 말하고 다. 주 할  1연에  어 린 것  찾  해  다

고 말하고  해 마지막 연에  내가  걷  것  어 린 것  찾  

것 고 말하  것  니  내가 사  것  어 린 것  찾  닭 고 

고 다. 그  시   닌 평생  걸어  하  었  것 다. 시

 동주가 살   실  평탄하고   니었다. 그가 쓴  

< >  통해 시  살  삶과 그리고 동주 신  원했  삶  운  

닌 고 착한 었    다. 그  걸  천상  향한 상승  , 

하  여  ‘사 ’  다하  그  습  볼  다. 결  시  없

 하   갈등에  천상  향해 가   찾  신  가

하   찾게  것 다.  

 천상과 지상  연결하  그   시 <십 가>  통해 도   살펴볼 

 다. 

 

  쫓  햇빛

  지  당 

  십 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  게도 

  어떻게 갈  .

  리도 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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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가,

  웠  사 ,

  행복한  그리 도에게

  처럼

  십 가가 허 다

  가지  드리우고

  처럼 피어  피

  어 워 가  하  에

   리겠습니다.

                     -<십 가> -

  <십 가>  동주 에 타  삶과 신  계가 갈등에  해   것

 보여주   다.  햇빛  시 에게 어  독  신  말할 

  신  원하  진리  삶  매우 담 럽고 피하고 싶  격 었  

에 ‘쫓 ’  어  하 다. 신  에 해 만 하지만 

하  삶  결단하  워하  태도가 ‘쫓  햇빛’   에 시

고  것 다. 

  러한 태도  2연에 도 살펴볼  다. “첨탑  게도  / 어떻게 

갈  ”   한 십 가  진리  삶  들  든 고뇌  

망  습  볼  다. 

  3연에  하  상태  리가 천상  향한 거리감  보여주고 다. “ 리

도 들 지 ”다  것  그만  천상과  거리가 단 었다  것    

다. 그러  그  에 빠진 에 주하지 고 십 가가 허 다  그리

도처럼 피  리겠다고 말한다.  그리 도  같  고통  실   생

 걸어가겠다고 신 에 결단한 것 다. 그  열한 고통 가운  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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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리  것  니  십 가  같    걸어가    천상  

삶  향해 가고  하  것 다. 

 

  죽  지 하  우러러

  한  럼 없

  새에  에도 

   워했다.

  별  하  마  

  든 죽어가  것  사 해 지

  그리고 한  주어진  

  걸어가 겠다.

   에도 별  에 운다.

                               -< 시> -

  어 60)   새  움  맺어 다고 말한다. , 직  에게  

 니 도, 지상  개체( 새)가  움  타  고통   고

통도  것 다. 마 61)  워하지 도  것  워했다   

보고 움   떳떳하게 들  피하지  지  

고 말한다. 

  시  5행  ‘별  하  마 ’  ‘죽  지 하  우러러 보  것’과 

같  상에  가 극  진리  하  습  보여 다. 가  주 할 

 “별  하  마  / 든 죽어가  것  사 해 지”  다. 

  독  핵심 사상  ‘사 ’  말한다. 동주에게 어  든 죽어가

 것  비참한 실에  워하  민 과  가 신  게 했  본

60) 어 , 「어 에  생겨  빛  공간 - 동주  < 시> 」, 『 동주 연 』, 학사상사, 

1995, 456쪽.

61) 마 ,  , 40쪽.



- 68 -

들도 포함시킬  다.  에  동주  하 님  생  사 하  신

 가  사 하  그리 도  보내  것처럼 신 한 든 죽어가  것  

사 하겠 고 다짐하  것 다. 마지막 연에  “  에도 별  에 

운다.”고 말하고 다. 새에   별에   어짐  

새  들었     극  망 지 드  것  볼  다. , 

시 과 고  상징하   가 원하  망에 하여 극  진리  

계  향하  그에게  다가  것 다. 그러   그 에 하지 

고 연한 태도  한  주어진  걸어가  한다고 말하고 다.  

  시  신 에  내  갈등  원   드러 게 고 그 갈등  천

상과 지상  연결하  하  ‘ ’  해결  것    다. 그 ‘ ’  독

 신  승 어지고   찾 지  과  시 에 드러  살

펴 볼  었다. 그에게 어  시  쓴다  것  고통  역사 에  없  

독  가  색하고 실 하  미  해 할  다. 것  고통 러운 

실  하  동시에 생  신  통해 역사  감당하  독  

결단  것 다. 그  결단   시   강 에 결한 시 신  빛

 비췄 , 지도 그 빛  꺼지지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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